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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런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19-03-12

쉐인 스미스 (Shane Smith)라는 기자가 멕시코 TV  VBS에 방영될 취재를 하기 위하여 북한에 입국했습니다. 그가 겪었고 관측한 가사가 수년 전에 뉴스 맥스 (Newsmax) 월간지에 실렸습니다. 스미스 기자는 북한에 입국하기 위하여 독일, 스위스 등지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입국허가를 받으려고 18개월 동안 노력했습니다. 그가 남한에서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가서 영사에게 돈을 주면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스미스 기자 일행  7명은 심양으로 가서 미화 $100정도를 영사관 직원에게 주고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섬에 건립된 47층의 호텔에 투숙했는데 투숙객이라고는 스미스 기자 일행 7명뿐이었습니다. 호텔이나 그 섬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곧 체포된다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호송하는 안내원이 대려다 주는 곳 이외의 어떤 곳도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자로서는 도저히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객실에는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말 한마디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내원이라는 사람은 스미스 일행을 트럭에 태우고 여섯 시간 동안 어디론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기념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사진을 찍게 허락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일행을 다시 평양으로 데려왔습니다. 

스미스 일행의 눈에 띈 마을들은 비참할 정도이었습니다. 수도도 전기도 없었습니다. 강물에서 목욕하는 주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내원에게 약간 술을 권한 후에 스미스 기자는 북한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술기운이 돌자 안내원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북한에 체재한 짧은 기간에 이런 말은 처음으로 듣는 북한 실정의 진실한 일면이었습니다. 

스미스 일행은 1968년에 북한에 나포되었던 정보수집 선박, 푸에블로 (Pueblo)에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외국인들의 관광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반미 영화만이 상영되었습니다. “미국 제국주위자” “스파이 놈들”이라는 용어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그들에게 음식이 충분하다는 인상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역했습니다. 47층의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투숙객은 스미스 일행 7명뿐인데도 식당의 수백 개의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호텔에 투숙객이 그렇게 많고 음식도 풍부하다는 인상을 주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스미스 일행이 식사를 마치자 직원들은 재빨리 수백 개의 식탁에 올려 있던 음식을 다 걷어 가는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 음식은 장식 용이었고 순전히 전시용 음식이었다고 스미스 기자는 언급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시장하다고 말하면 그들이 정해진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런 곳에는 전시된 음식이 풍부하여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밴을 타고 가다가 복한 주민을 사진으로 찍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스미스 기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진을 살짝 살짝 찍었다고 했습니다. 스미스 일행은 12만 명이 참가하는 아리랑 축제 공연을 관람 했는데 연습을 잘한 어린이들의 공연은 장관이었다고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관람객이 스미스 외에 15명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데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을까 생각해보니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스미스 기자는 김일성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생존한 김일성을 만난 듯 울고 있는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세뇌가 철저히 된 주민들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김일성의 동상 앞에 서면 안내원이 감히 그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옆으로 비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도 김정일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벽화 앞에서는 사진을 찍도록 허락했습니다. 북한의 가정에는 어느 가정이든지 김일성 부자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다고 했습니다. 기회가 있어 북한 주민들에게 말을 건네면 마치 연습을 한 것처럼 일률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고 위대한 군대가 있으며 위대한 당이 있기 때문에 원수들과 싸워 필승할 것이며 통일도 이뤄낼 것이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 말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북한의 연간 개인당 국민 총 생산량은 미화 기준 $190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121만 명의 군대 즉 세계에서 네 번째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민 총생산량의 ¼을 군사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40%의 어린이들은 극도의 영양실조에 처해 있다고 유엔이 추산합니다. 이런 나라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 내외에 있다니 한심스럽습니다.  끝 
